
출가 재가 역할 재정립 논평
이리교당 김정화

  출가 재가의 역할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례와 예시들을 들어 마음에 쏙 들어오게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출가 재가 역할의 명칭과 역
할 변천사에 대해서 정리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출가 재가의 역할과 재가의 교화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현실에 적용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창순 교도님의 발표내용은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단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어떻게 구체화 시켜나갈지에 대
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법회를 설교 위주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신선합니다. 이 대안은 설교를 위주로 법회를 보는 것이 곧 재
가 위주의 법회다라고 생각하는데서 비롯한 발상입니다. 

  위 의견에 대하여 본인은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다른 의견이 듭니다.
  우선 우리 원불교의 훈련법에 설교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정기훈련 11과목에도 없
고, 상시훈련의 내용도 아닙니다. (강연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회는 너무 설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른나라와 달리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수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오랜 
관습으로 인한 현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방향 교육만 받고 자란 아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세계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등이 발견되고,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의 교육도 사회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할 때 원불교가 세계 종
교로서 발돋움 하려면 이러한 일방향 법회의 구성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
습니다. 
  하지만 꼭 설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설교의 시간을 단축시키든
지, 이 설교를 출가교역자와 함께 재가교역자나 법사단 이상의 분들이 한번씩 번갈
아 하시던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자가 지자에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설교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생
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명칭의 문제입니다. 
  원래 출가와 재가의 명칭이 없다가 언제가부터 교무님이라는 출가의 호칭이 생기
고, 교도라는 재가의 호칭이 생긴 것은 조창선 교도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무의 명칭이 원래는 재가 교무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무와 재가교
무의 느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는 원무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며, 
주변 다른 교도들의 원무를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
가가 스스로 자신이 교단의 주역자라고 생각하고 출가 못지 않는 잠재된 역량을 발
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가의 호칭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재가의 교정 참여 확대입니다. 
  조창선 교도도 지적했듯이 수위단이나 교단의 주요 의사 결정 기관에 재가가 속해 
있는 비율이 너무 적고, 게다가 그러한 대표성을 띠는 재가 수위단도 출가들에 의해 
뽑혀집니다. 그렇기에 재가의 의사가 위로 전달될 루트가 거의 없고, 재가의 교정 
참여가 현재는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가가 교정에 참여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위단 재가 
비율을 높이고, 재가의 대표성을 띤 청운회장, 교의회장, 봉공회장 등이 수위단을 구
성하며, 교단의 중앙에 재가가 의견을 제시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부서를 따로 신설해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가의 교화 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출가의 배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설 교당은 늘어나
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가 일인당 담당해야할 교도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런현상을 감안할 때 각 교당에서 재가의 역할이 늘어나야 합니다. 각 교당에 
전문 인력을 활용한 회계, 감사, 출판 등의 일 뿐 아니라 교화, 훈련등에 있어서도 
재가 교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가 교역자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 교당에
서 직접 교화, 훈련등을 담당하게 하여 출가 교역자의 일을 분담하게 하여야 합니
다. 그로 인해 재가는 역량을 강화하며, 교단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출가는 남은 시
간과 여력으로 자신의 공부에 더욱 매진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수준높은 교화
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가 뒤늦게 입문하였거나 오래된 신심깊은 교도가 직장을 그만둔 후 
원불교 교화와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100세 이상을 
평균 연령으로 바라보는 요즘, 60세면 퇴직하는 재가 교도의 경우 그 에너지와 아까
운 재능을 그냥 썪히지 않도록 교단의 교화와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줄어
드는 출가에 대한 걱정과 늘어나는 능력있는 재가에 대한 활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편,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출재가 구별없는 원불교 회상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불교의 능력있고 우수한 출가, 재가가 다 같이 협력하여 최선의 교화
와 최선의 공부길을 함께 밟아나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만드는데 우리 원불교 교단이 최선단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
다. 

    


